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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목적
최근 새로이 건립되고 있는 농촌주택의 경향

은 한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농
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주택이 설계되고 축조

되는 경우이다. 이런 주택들은 건축주인 농민의 
사고가 직․간접적으로 주택의 신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의 여러 가지 行態를 크게 
구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의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민의 경제력 

축척에 의해 자유의사로 만들어진 농촌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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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문화의 유입과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신축을 비롯한 

증․개축 및 개․보수를 매개로 한 주거공간을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설계 의뢰 행태
설계 행태 농가수 %

본인 직접 설계 3 10.35
건축설계관계인 + 자신의 의견 6 20.69
주택건축업자 + 자신의 의견 11 37.93
표준설계도서 + 자신의 의견 9 31.03

계 29 100

1.2 연구방법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한 

강릉, 동해, 삼척지방으로 영동남부지역이다. 대
상주택은 ‘’85년도 이후 최근까지 새로이 축조된 
농촌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실측, 

최근에 신축된 영동남부지역 농촌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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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관찰, 면담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현황-주
로 배치와 평면-을 파악하여 축조 당시와 비교
하여 보고, 이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영동남부지역에 

최근 새로이 신축된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대

한 변화를 파악 분석한 후에 결론을 제시코자 

하였다.

표 2. 신축년도
신축년도 ∼90 92 94 96 98 00 계

농가수 2 5 7 5 7 3 29
% 6.89 17.24 24.14 17.24 24.14 10.35 100

2. 조사대상 농촌주택의 건축적 사항

2.1 면적
실제로 주택이 놓여 있는 대지면적은 평균 

약 129평으로 농민들 스스로 대답한 대지면적인 
평균 약 183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조사자들

은 실제로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경계

로 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한 것인데 반하여, 농
민들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와 텃밭까지 포함

하던가 또는 건물이 앉아 있는 전체 필지의 면

적을 대지면적이라고 답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1층 바닥면적은 평균 97.58㎡(29.52평)로 건축

신고 면적2) 이하에 근접한다. 그러나 이것도 실
제로 농촌주택의 다락층(실제는 2층)과 지하층
(실제는 1층)에 대해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면 농가당 실제 평균면적은 약 36평
에 이른다. 또한 사용검사 이후 살림채 부분의 
증축 면적은 평균 3.06평으로 살림채 전체 평균
면적은 32.58평이나 다락층과 지하층 부분을 합
하여 계산한다면 39평 정도이다.

표 3. 대지면적 및 바닥면적               단위(평)
대지

면적
바닥면적

129.85
(183.25)

살림채 부속사
합계

당초 증축 계 당초 증축 계

29.52
[6.56]

3.06
[0.17]

32.58
[6.73] 0.38 10.03 10.41 42.99

[6.73]
* (  )안은 거주자가 생각하는 면적이고, [  ]안은   
  지하층 또는 다락층의 면적임.

부속사의 증축 면적은 전체농가 평균으로 계

산하면 10.41평으로 부속사 부분에 대한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살림
채와 부속사의 합계면적은 43평 정도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나타내는 건폐

율은 살림채만을 포함시켰을 경우 평균 약 25%
이고, 부속사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평
균 약 33%로 나타나 과거에 조사된 것3)보다는 

2) 최찬환․전경배,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2000, 
107-108쪽. 현행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면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3) 박경옥․유복희, 주민 자유의사에 의하여 최근 신
축된 농가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생활에 관한 연

그림 1. 대상농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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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살림채 면적에서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지

면적과 실제의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

지면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向
살림채의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 

위주가 전체의 51.7%이고, 동향, 동남향 등 동
향 위주는 24.1%에 이며, 서향, 서북향 등 서향 
위주는 20.7%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남향 위주의 
향을 선호하는 이유로 여름철의 통풍, 겨울의 
채광, 관습상 북향을 회피하는 경향 때문이다.

표 4. 살림채의 향

구분
남향계 동향계 서향계 북향계

S SW SE E ES EN W WN WS N NE NW
농가수 5 7 3 5 2 5 1 1

% 17.2 24.1 10.3 17.2 6.9 17.2 3.5 3.5
농가수 15 7 6 1

% 51.7 24.1 20.7 3.5

2.3 외관
평슬래브 지붕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

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슬
래브 구조는 바닥이 편평하여 이곳에다 농작물

이나 빨래 등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장독대나 가스통 
등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

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평슬
래브 위에는 태양열 집열판이나 위성수신안테나

를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설치 후 유지관리도 편

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박공지붕 등 경사지붕 처리를 한 경우는 

전통 목구조로 지을 경우라든지 또는 이 지역의 

재래농촌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一자형과 ㄱ자형

의 형태로 지을 경우에 합각지붕이나 박공지붕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 76쪽에 의하면 건
폐율은 10∼20%로 낮게 나타났다.

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붕의 형태
구 분 평슬래브 박공 합각 모임 계

농가수 19 5 3 2 29
% 65.52 17.24 10.34 6.90 100

3. 주거공간

3.1 옥외생활공간
1) 담과 대문
시멘트블록과 적벽돌로 된 담을 설치한 농가

는 41.4%(12/29)이고, 대지 바깥에서 대지 안이 
보이도록 적벽돌 기둥을 세우고 철제 또는 기성

콘크리트 휀스를 설치한 농가는 10.3%(3/29)이
며, 생울로 담을 대신하도록 한 농가는 10.3%이
다. 나머지 농가들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석축
을 쌓거나 대지 주위에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어 

대지 경계를 구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의 절반 정도가 인공적 산물인 

블록이라든지 벽돌 또는 기성 제품을 이용하여 

담을 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또한 설문조사
시 담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들도 대다수 경제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앞으로 농가의 외부환경요소 중 담은 

시멘트블록 또는 벽돌담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이다.
대문을 설치한 농가는 13.8%(4/29)에 불과하

나, 장래 대문을 달 의향을 가지고 대문 기둥을 
설치한 농가까지 합하면 37.9%(11/29)에 이른다. 
대문을 설치한 농가도 며칠씩 집을 비우지 않는 

한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

은 당초의 계획된 의도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대문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여 보니 농기계가 드나드는 데에 불편하므로 

항상 거의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위치에 대문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바깥출입

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함

이 72.7%(8/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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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장래 대문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대문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서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표 6. 담의 구성 재료
구 분 시멘트블록 적벽돌 철제휀스 기성콘크리트휀스 생울

농가수 10 2 2 1 3
% 34.48 6.90 6.90 3.45 10.34

2) 마당
마당은 과거와는 달리 콘크리트 포장이 48.3 

%(14/29), 보도블록과 자갈 포장이 각각6.9% 
(2/29), 잔디 植栽가 17.2%(5/29), 철도 枕木으로 
포장한 경우가 3.4%(1/29), 맨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17.2%(5/29)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맨흙바닥에서 콘크리트나 보도

블록, 잔디, 자갈 등의 바닥으로 변화되고 있는
데, 특히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바닥 
위에서 타작을 하면 곡식이 으깨어지거나 발아

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운기 등 농기계의 보급으
로 마당에 농기계를 보관하던가 또는 농기계창

고에 보관코자 할 때 농기계의 출입에 편리할 

뿐더러 마당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당에 곡식을 

말린다든지 할 때 맨흙바닥보다는 편리하기 때

문이다. 또한 오늘날 곡물 타작을 대부분 과거
와 달리 마당에서 하기보다는 벼의 경우 논에서 

바로 콤바인으로 주행하면서 예취, 탈곡, 정선작
업을 하여 바로 수매하기 때문에, 밭작물인 경
우 밭에서 건조해서 타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표 7. 마당의 포장 재료
구분 콘크리트 보도블록 자갈 철도침목 잔디 맨흙바닥

농가수 14 2 2 1 5 5
% 48.27 6.90 6.90 3.45 17.24 17.24

3.2 가족공동생활공간
1) 현관
현관은 주택 내외의 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이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외부노출형으로 벽체 구획 없이 외부에 노
출되어 돌출한 지붕 밑에 뜰을 설치하여 단순히 

영역만을 나타내는 형태(13.8%, 4/29)이고, 둘째
는, 내부노출형으로 거실의 한쪽에 거실 바닥과
의 段差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형태

(3.4%, 1/29)이며, 셋째는 외부돌출형으로 외부에 
돌출시켜 현관문을 설치하고 내부는 두짝유리미

서기문 등으로 구획하여 거실 바깥으로 三面이 

구분
L

E

L
E

L

E

L
E

외부노출형 내부노출형 외부돌출형 내부함입형

특징

․벽체 구획 없이 돌출

지붕이 차양 역할을 하

고, 출입문 전면에 배치
되는 형.

․주택 내부에 벽체 구획 

없이 바닥과의 단차에 

의해 공간이 구분되는 

형.

․벽체가 외부에 삼면 이

상이 돌출되어 있고, 바
닥과의 단차 및 현관 내

부의 출입문에 의해 공

간이 구분되는 형.

․벽체가 내부에 이면 

이상이 접해 있고, 바
닥과의 단차 및 현관 

내부 출입문에 의해 

구분되는 형.

농가수 4 1 5 19

% 13.79 3.45 17.24 65.52

그림 2. 거실과 현관과의 설치 형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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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한 형태(17.2%, 5/29)이며, 넷째는, 주택의 
전면 또는 측면에 면하여 별도의 공간 즉 현관

과 거실과의 사이에 두짝유리미서기문 등으로 

구획되어 구성된 형태(65.5%, 19/29)이다.
‘’90년대 이후에는 점차 외부돌출형과 내부함

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외부돌출형은 계
획 당시에는 신고면적의 제한으로 별도의 현관

으로 구획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또는 사용검사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

분이 축조 당시의 재료로 동일하게 설치한 경우

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재료로 설치한 경우도 있

어 현관 부분이 주택 전체와 조화되지 않고 이

질감을 주기도 한다.
2) 거실
재래농촌주택에서는 거실이란 명칭을 가진 

室은 없었지만, 도시주거문화의 이입에 따라 새
로운 주생활 방식이 농촌지역에 형성되었고, 주
생활 패턴도 변화되어 가족 전체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이란 이름의 室이 농촌주택 내에서 주

요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거실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한 경우(48.3%, 

14/29)와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경우(51.7%, 
15/29)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거실이 중앙에 위치한 경우는 거실 이외의 

실들이 거실의 양쪽으로 나뉘어 위치하게 되는

데, 거실이 양쪽과 뒤쪽에 있는 個室의 통로로 
겸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된 분위기 조

성이 어려운 결점이 있으나 거실이 가족공동생

활의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거실과 個室의 관

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

다.
거실이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경우는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接客時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며, 
또한 거실에서 전면과 측면의 양방향으로 조망

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거실은 현관과 연결되어 주택의 전면

에 위치한다. 거실은 주택평면에서 독립된 실로
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각 방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자 연결공간의 성격이 짙다. 외부로 향하
는 거실 전면에 초기에는 네짝미서기창이나 두

짝미서기창을 이중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폐창을 제외하고는 한 장의 복

층유리를 거실 전면에 설치하는 농가가 늘고 있

다. 이것은 氣密性이 뛰어나 겨울철 에너지 절
약 측면에서 이중창보다는 유리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전망을 제공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室들보다 家族共
同生活空間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해, 그리고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
오는 轉移空間의 성격이 강하므로 안정된 분위

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중앙 설치 * 한쪽에 치우쳐 설치
그림 3. 거실 설치 위치

접객장소로서 어른들은 과거에 주로 안방을 

이용하였으나, 오늘날 대부분 거실에서 일상적
인 손님접대를 하고 있으며(89.7%, 26/29), 일부
는 겨울철에 거실의 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라든

지 거실 면적이 좁아 답답한 경우에는 안방(큰
방)에서도 손님접대를 하는(10.3%, 3/29)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방인 공부방
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척 등 하룻밤 이상 묵어 가는 손님의 접대는 

안방보다는 작은방(27.6%, 8/29)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에 입식가구인 소파가 설치(37.9%, 11/29)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거실에 난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접객공간이 안방에서 거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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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진

다. 특히 작은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
보다도 부부만의 공간인 안방의 노출을 꺼려 가

족수가 줄어듦에 따라 남는 餘裕房에 손님을 모

시고자 하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실의 
장식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실에 시청

각을 할 수 있는 TV, 오디오, 비디오 등을 설치
한다든지, 소파 등 응접가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아 거실이 가족의 단란, 휴식, 오락, 
어린이 놀이, 일상적인 손님접대 등의 공간으로 
정착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식사실
거실 다음으로 가족공동생활공간의 중심적인 

장소는 식사를 하는 식사실이다. 대부분 단독공
간으로 구성하지 않고, 주방과 겸해서 식사실 
겸 주방 즉 DK로 구성하거나 거실을 추가하여 
LDK로 구성하기도 한다. 

주방 내에 설치된 

식사실(DK형)
주방과 거실사이에 

설치된 식사실(LDK형)

별도의 실로 설치된 
식사실(K형)

거실 내에 설치된 

식사실(LD형)

그림 4. 식사실의 설치 위치

식사실의 설치형태로 식사만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식사실이 구획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식사실 겸 주방(DK) 또는 거실․식사실․주방
(LDK)의 공유공간으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는 58.6%(17/29)4)이다. 그러나 식탁이 설치

4) 최장순․최찬환, 농촌개량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1, 125쪽에서 

되어 있어도 주방 또는 거실바닥에서 소반에 음

식을 차려 놓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

한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담조사시 
식사 장소로는 DK에서 48.3%(14/29), 거실에서 
37.9%(11/29), LDK에서 3.4%(1/29), 필요에 따라 
DK 또는 거실에서 한다는 경우도 10.3%(3/29)로 
나타나, 여름과 겨울 또는 농번기 등의 시기에 
관계없이 입식가구인 식탁이 갖추어져 있을 경

우에는 DK에서, 식탁이 없을 경우에는 소반에 
둘러앉아 DK나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운 여름에는 옥외에 설치된 
平床이나 야외용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식사 행위가 과거와 달리 DK나 LDK 또는 거실
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

장 큰 것은 난방시설의 변화로 판단된다. 주방
과 거실 바닥에도 안방과 같이 바닥 난방이 가

능하게 되어 식탁을 이용하든지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
탁의 도입으로 입식형태의 식사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생활의 이입에 따른 住
意識의 변화도 있겠지만 농가의 특성상 농사일

에 바빠 매번 床을 별도로 차리지 않아도 된다

는 점에서 많은 주부들이 편리함과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3.3 개인생활공간
1) 안방
거주자 호칭에 의한 안방(큰방)이 살림채 내

의 거실과 나란히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 중 79.3%(23/29)였으며, 거실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20.7%(6/29)로 나타났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도 진입하는 방향에서 바라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지 실제는 안

방이 전면에 거실과 나란히 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내에서 안방은 다른 室보다 커서 주거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28.0%, 7/25)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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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안방에는 침대를 갖추지 않고 자녀방에
만 침대를 갖추고 있는 농가는 34.5%(10/29)이
고, 안방과 자녀방 모두 침대를 갖춘 농가는 
17.2%(5/29)로 입식주거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방 사용자에 있어서는, 노부부만 거주

하고 있을 경우(17.2%, 5/29)에는 당연히 안방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34.5%, 10/29)에는 안방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부모 중 한 분

만이 계실 경우(13.8%, 4/29)에는 결혼한 자녀들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집안에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설문조사시 안방

을 사용하지 않는 결혼한 부부 대부분이 양친 

모두가 생존하여 있는 한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

한다는 의미에서 안방을 노부모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집의 최
고 연장자가 안방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65.5%(19/29)이고, 젊은 2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경우는 34.5%(10/29)인 것으로 나타나, 안방은 
주택 내에서 위계적 상징성과 경제권을 나타내

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래농촌주택을 비롯한 개량형 농촌주택, 농

촌개량주택에서는 TV가 주로 안방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주택에서는 TV설치 장소가 
안방(37.9%, 11/29)이나 작은방(13.8%, 4/29)보다
는 거실(79.3%, 23/29)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TV가 한 대일 경우(62.1%, 18/29), 家族團欒空間
이 서서히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가 2대 있을 경우(37.9%, 11/29), 
새로운 TV는 거실에, 헌 TV는 주로 안방에 설
치하는데 가끔은 자녀방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TV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

5) 조사대상농가의 거실 평균면적은 21.81㎡이고, 안
방 평균면적은 18.27㎡로 거실이 3.54㎡가 크나 실
제로 거실에서 통로부분을 빼면 안방이 가장 넓다

고 볼 수 있다.

던 가족이 이전과 달리 TV가 많아지므로 인하
여 개인생활공간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이전에 TV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
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세대간 분리시키는 역할

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작은방
안방(큰방)이라고 부르는 방 이외의 나머지 

작은방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공부방이거나 홀로

된 노부모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자녀가 성장해서 출타하거나 하면 이 방들은 

생활집기를 보관해두는 수납용 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방 옆에 있을 경우 주
방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다용도실의 기능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4 가사작업공간
1) 주방
설치 형태를 보면, 조리와 식사를 위한 공간

이 하나의 구역에 병존하고 있는 DK형태
(55.2%, 16/2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리만
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K형태(41.4%, 12/29)이
고, 거실과 식사실, 주방이 하나로 구획된 LDK
형태(3.4%, 1/29)도 있다.

* 주방 거실 꺾임형 * 주방 거실 맞댐형

* 주방 거실 개실형 * 주방 거실 이격형
그림 5. 주방 설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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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을 중심으로 설치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방이 거실과 대각선 방
향으로 꺾여 서로 마주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

(69.0%, 20/29)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거실에서 
외부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주방 내에서 행해
지는 작업들이나 주방용품들이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일부 주택에서는 꺾여지는 부분에 외
여닫이문이나 양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조리시 연

기나 냄새가 거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는, 주방과 거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
우(17.2%, 5/29)로 주방과 식사실, 거실을 서로 
보이게끔 설치한 것이다. 작은 면적에서 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방과 식사실 그리고 
거실과의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방이 지저분하게 보이기 쉽고, 
공간에 안정성이 결여되어 식사에 적합하지 않

은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 주방 거실이 
個室形으로 주방과 거실이 서로 인접되어 있지

만 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10.3%, 
3/29)로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주방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나 음식찌꺼기의 냄새에 의해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넷째로, 주방 거실 離隔
形(3.4%, 1/29)으로 이는 초기에 지어졌던 농촌
주택에서 주방의 면적이 너무 좁아 당초 주방을 

다용도실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주택 뒤편에 주

방을 증축한 경우로 거실에서의 시선 차단 효과

와 조리시 발생하는 냄새나 음식찌꺼기의 냄새

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른 실을 통과

해서 가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선이 너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방의 형태는 모두 입식이었으며, 주방에 갖

추어진 싱크대는 ㄱ자형이 65.5% (19/29)이고, 
一자형이 34.5%(10/29)로 ㄱ자형이나 一자형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ㄱ자
형은 두 벽면을 이용하여 한쪽 면에 싱크를, 다

른 면에 레인지를 설치하면 一자형보다는 능률

적이기 때문이며, 一자형은 작업대가 일렬로 배
치되어 있어 동선의 혼란이 없고 작업내용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노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이

고, 특히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방이 소규모이거
나 細長한 경우에 알맞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칸막이나 출입문 설치 

유무에 있어서는 대개가 작은 면적이어서 거실

과 주방 사이에 문이 없는 경우가 75.9%(22/29)
로 더 많았으며,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24.1%(7/29)로 외여닫이문이나 양미서기문이 주
를 이루었다.

2)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주택 내에서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사작업을 행하기 위한 장소

로서 주로 세탁, 세탁물 건조 등의 작업이 이루
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보일러 등 주택

설비의 설치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다용도실의 설치 형태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당초 계획시에 다용도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주택 축조시에 반영한 경우

(13.8%, 4/29)이고, 둘째는, 당초 계획시에는 고
려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필요성을 인지하여 주

방에 근접하여 증축한 경우(24.1%, 7/29)이며, 셋
째는, 주방 뒷부분의 발코니와 돌출한 지붕처마 
사이에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하여 다용도실로 

이용하는 경우(13.8%, 4/29)이다.

* 당초 계획 설치 * 후면 증축 설치 * 발코니 증축 설치

그림 6. 다용도실 설치 위치

이들 설치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계획

에 반영하여 축조하였다기보다는 신고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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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으므로 벽체는 구획하지 않고 지붕 

처마와 발코니, 계단 등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
용검사후에 벽체를 설치하여 다용도실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용도실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의 하나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

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대부분 주방과 연계된 
공간으로 10cm 정도의 단 차이를 두고 형성되
어 있다.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빨래를 하
는 공간으로, 또는 농가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취사나 설거지 등을 하는 주방의 보조공간으로

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치 위치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주방 옆에 段差가 거의 없이 하나의 방으로 덧

붙여져 있고 이곳은 대부분 곡물 및 식기 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서 사용하거나 잔치와 같

은 큰 일을 치를 때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용도실을 설치한 경우는 51.7%(15/29)로 절

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아직 보편화되어 있

지는 않지만, 앞으로 거주 인구가 노령화되어가
고 세탁기의 용량도 점차 대형화되어감에 따라 

또한 건축신고 면적이 현재보다 증가된다면 욕

실에 세탁기를 설치하기보다는 계획시 다용도실 

또는 별도의 세탁실을 반영하여 이곳에 세탁기

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다

용도실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세탁실
조사대상농가 중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
도의 세탁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없다. 세탁
기가 설치된 장소로 50.0%(14/28)는 화장실에, 
46.4%(13/28)는 다용도실에, 나머지 3.6%(1/28)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따로 세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농가가 없고, 또한 화장실이나 다용도
실은 물을 쉽게 給․排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빨래를 할 때 젊은이들은 편리성 때

문에, 노인들은 힘에 부쳐서 세탁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노인들은 세탁기가 있
어도 가족수가 적어 세탁물이 많지 않고, 세탁
물에 흙이 많이 묻어 때가 잘 빠지지 않고 해

서, 손빨래를 해오던 과거의 습관과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에서 실내에서 쪼그리고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마당의 수도에서도 손빨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세탁과 같은 힘든 일을 하기가 불편할 것

이고, 농촌의 특성상 흙일을 많이 하는 관계로 
세탁실을 주거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이를 주거 내에 설치한다면, 농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갱의실 겸 세탁실을 실내바닥

과 단차를 두어 현관 근처에 설치하든지, 주방
에 인접된 다용도실을 현재의 면적보다 조금 크

게 설치하여 다용도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부

출입구 개념으로 계획하되 둘 다 옥내․외에서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4) 보일러실
보일러실의 설치 위치는 계단 밑을 벽체로 

막아 사용하는 경우(34.5%, 10/29)가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으로 주택 후면이나 측면에 증축하
여 보일러실을 만들어 설치하는 경우(31.0%, 
9/29),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24.1%, 7/29), 다용
도실(6.9%, 2/29)과 함께 보일러실을 설치한 경
우(6.9%, 2/29) 順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획 
초기부터 보일러실을 만들어 설치한 농가는 소

수(13.8%, 4/2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보일러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당초 도면에는 반영하지 

않다가 짓는 도중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신고 사항이 30평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부분의 필요면적을 먼저 계획한 후 나중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치 보일러의 종류로는 기름보일러가 86.2% 

(25/29), 나무보일러가 34.5%(10/29), 태양열온수
기+기름보일러가 17.2%(5/29), 심야축열식전기보
일러가 6.9%(2/2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나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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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6)와 심야축열식전기보일러7)를 설치한 농가

는 전부 기름보일러를 갖고 있음에도 등유나 경

유 값이 비싸 나무 또는 심야축열식전기보일러

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계단 밑 설치 * 후면 증축 설치

* 지하층(1층) 설치 * 다용도실과 겸용 설치
그림 7. 보일러실의 설치 위치

조사대상지역에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 보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보급 증가에는 정부의 장
기저리 시설융자 지원제도8)뿐만 아니라 태양열 

6) 노곡면 윤상덕씨와 근덕철물건재 주인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는 배관공사를 제외한 설치비용이 65만
원 정도이고, 나무보일러는 80만원 정도로 기름보
일러가 다소 싸지만, 기름보일러는 연료비용이 안
방과 거실 정도만 난방을 하여 겨울을 나는데 최소 

140만원 정도 들고, 나무보일러는 모든 방을 골고
루 난방을 하고도 비용이 들지 않아 IMF 발생 이
후 줄곧 사용한다고 함.

7) 노곡면 김원해씨에 의하면,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
열식전기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축열식 전기온수
기)는 초기 투자비가 400만원 정도로 비싸지만 월 
전기사용료가 10만원 정도이므로 기름보일러의 월 
최소연료비 약 40만원보다 싸고 나무보일러와 같이 
나무 땔감을 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

적이므로 선택하였다고 함.
8) 함종칠, 태양에너지 이용․보급 정책, 농촌생활과
학, 1998. 6, 46쪽에 의하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급탕시설의 무공해성, 편리성 및 옥상 평슬래브 
공간의 활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제성 등 여러 
이점에 대한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아져 가고 있

어 서서히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9).

3.5 가족위생공간
1) 화장실
걸터앉는 양변기를 대부분 농가가 설치

(96.6%, 28/29)하였다. 이는 농촌개량주택과 비교
해 보면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10), 걸터
앉는 양변기로 변화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주택외부에 변소를 설치한 농가들(51.7%, 

15/29) 중 쪼그려 앉는 좌변기를 설치한 농가는 
93.3%(14/15, 두 종류 모두 설치한 농가 포함)이
고, 걸터앉는 양변기를 설치한 농가도 26.7% 
(4/15, 두 종류 설치 농가 포함)로 좌변기를 설
치한 농가가 아직까지는 많지만, 점차 걸터앉는 
양변기로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거
주자들이 대부분 나이든 1세대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

에, 또한 쪼그려 앉는 좌변기는 이용시 자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용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는 걸터앉는 양변기가 설치된 배경으로 

보인다.
욕실과 변소 기능을 함께 갖춘, 즉 화장실을 

갖춘 농가는 96.6%(28/29)이고, 안방에 샤워와 
변소 기능을 갖춘, 즉 안방화장실을 갖춘 농가
도 27.6%(8/29)로 젊은 부부가 기거하는 농가에
서 주로 설치하고 있다. 별도로 옥외에 변소가 
설치된 농가는 51.7%(15/29)로 농가 내부에 화장

90% 이내로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리 7%로 3년 거
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함.

9)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97년 12월 기존의 기
술개발 위주의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

너지의 이용․보급 측면을 보강한 「대체에너지 개

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대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의 보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0) 최장순․최찬환, 앞의 책, 128쪽에 의하면 농촌개
량주택에서 양변기를 설치한 농가는 16%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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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옥외

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마당이나 논밭에서 작업하

다가 실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가 불편하다

는 점, 변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습,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살림채 
내에서 다른 실의 우선적 면적확대 요구, 정화
조 설치비용의 과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다.
2) 욕실
농촌에서는 농작업을 많이 하므로 몸을 청결

히 유지하기 위해 위생상 욕실이 필요하다. 대
부분 화장실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에

서 목욕(96.6%, 28/29)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욕
실을 따로 설치하여 분리시킨 경우(3.4%, 1/29)
도 있다.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4.5%, 

10/29)도 있지만 욕조가 설치된 경우(65.5%, 
19/29)도 대부분 목욕시 욕조를 이용하기보다는 
욕조 밖에서 몸을 씻거나 샤워기를 이용하여 샤

워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욕조는 목욕 이

외의 용도 즉 물 저장, 빨래 등에 사용되어 목
욕을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른바 서양식과 한
식의 入浴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기와 공간의 
넓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3.6 수납공간
1) 창고
창고는 주생활방식의 변화와 영농방식의 변

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초 살림채 내에 창고
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생활용 수납공간은 거주 
가족수의 감소로 남는 여유방을 창고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산용 수납공간 창고도 현 면적에 만
족한다(58.6%, 17/29)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만족
스럽다는 의견도 41.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용 수납공간인 창고의 공간변화를 살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건물을 2층으로 만들어 1층 부분은 농기
계 창고를 비롯한 각종 창고로 쓰고, 2층 부분
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13.8%, 4/29), 둘째는, 
1층으로 축조하여 계단 또는 발코니 밑의 공간
을 창틀로 외부 칸막이를 하여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48.3%, 14/29), 셋째는, 대지 안에 별동으로 
부속사를 만들고 이 곳에 각종 농기구를 비롯한 

물건을 수납하는 창고를 만드는 경우(51.7%, 
15/29), 넷째는, 대지 바깥에 별동으로 부속사를 
설치할 경우(17.2%, 5/29), 다섯째는, 신축시 기
존 농가를 철거하지 않고 이를 창고로 쓰는 경

우(6.9%, 2/29)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1층에 농산물, 농기구, 농

자재, 농기계, 생활용품의 창고를 한곳으로 모아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오늘날 농

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주

거로 사용하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려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1~1.5m 정도 올라와서 주거가 형성되므로 앞의 
것보다 다소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은 덜 하

지만 창고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별동으로 창고를 

증축하면서 살림채와 같은 형태 또는 재료를 사

용하지 않고 축조하므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기존의 농가를 철거
하지 않고 창고 대신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풍광을 해치고 있다.

4. 결론

1) 대부분 농어촌표준설계도면과 주택건설업
자의 모델도면을 참고로 하되 농민 자신의 의견

을 반영하여 주택을 짓고 있으며, 형태 면에서 
점차 평슬래브 지붕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부분 신축농가의 규모는 30평 이하인 건

축신고 사항으로 농민의 경제력에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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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를 최대한 절약코자 하는 의도에서 우선 

살림채를 짓고 나중에 부속사를 신고 증축하여 

짓는 관계로 살림채와 부속사가 서로 이질적인 

건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사용검사 이후 살림채 부분의 증축 면적은 

평균 3.06평이고, 살림채 전체 평균면적은 32.58
평으로 축조 당시의 신고면적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고를 비롯한 부속사의 증축 면적
은 전체농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10.41평으로 부
속사 부분에 대한 증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신고면적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농가는 특성상 흙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농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갱의실과 

함께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실을 주거 내에 계

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 공간의 바닥은 실
내 바닥보다는 낮게 만들고, 외부에서 직접 출
입이 가능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실을 깨끗하

게 사용할 수 있고 빨래건조를 위한 동선을 짧

게 만들기 때문에 실내외의 출입이 행해지는 현

관 근처에 설치하던가 또는 다용도실에 세탁기

를 설치한 농가가 많으므로 다용도실 근처에 함

께 계획하여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대부분 난방 문제와 관련하여 신축시에 장

소, 연료 구득의 용이성, 거주자의 연령,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에게 가장 경제적인 보일

러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거주자
들이 살아가면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보일러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

는 지역이고, 건강한 거주자라면 나무보일러를, 
힘없는 노인들이라면 축열식전기보일러 또는 기

름보일러+태양열온수보일러를 권장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6) 시멘트블록담을 쌓아올린 농가가 많고, 설
문 조사 결과에서도 유지관리가 편한 시멘트벽

돌담이나 블록담으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시멘트블록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농촌마을에 삭막한 느낌을 주
는 시멘트벽돌담이나 블록담보다는 지역적 특성

을 살려 향토수목과 목재 또는 철재 휀스, 벽돌 
등을 혼용한 담의 형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보다 아름다운 농촌마을과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 창고는 내부공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산물, 농기구, 농기계, 농자재, 생활용품의 용
도와 이용특성,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분리․통
합하고, 작은 물품은 입체적인 수납설비를 이용
하여 공간이용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농가의 
농업생산과 생활특성, 그리고 살림채 및 마당, 
진입로와의 동선을 고려하여 생활에 관련된 창

고는 살림채와 가까운 곳에, 농기계와 같이 농
작업에 관련된 창고는 외부진입이 용이한 곳에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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